
여행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뷰티 케어
여행 가기 전 필독! 

휴가 하면 7,8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선입견을 버리자. 어느 때라도 떠날 준비가 되

어 있는 이들을 위해 5, 6월 폭풍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

여행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뷰티 케어에 대해 담아 본다. 

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돌발 상황까지 

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보자.

모처럼 떠나는 여행길, 피부도 꽃길!!

작열하는 태양과 맞짱?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      PART1. 기내- 메이크업은 지우고 보습은 충분히

비행 전 꼼꼼한 클렌징은 필수
3~4시간의 단시간 여행이라면 굳이 클렌징할 필요는 없지만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여행이라면 반드시 클렌징을 하는 것이 좋다. 클렌징을 하지 

않은 채 잠을 자거나 장거리 비행을 하면 내릴 때쯤 뾰루지를 마주할 수도 있다.

비행 중 자외선 차단제와 수분 마스크
기내 공기는 무척 건조하므로 마스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. 또한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은 의외로 강하다. 

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자가 위너다.



뾰루지가 나거나 붉은 기 등이 여행 후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하는 게 좋다.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각질 제거를 

하거나 트러블을 방치하면 피부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. 피부 건강을 위한 진정 및 치료는 여행 후 첫 일주일이 골든 타임이다. 호미로 

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. 

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응급 처치법 가렵다고 손으로 긁으면 상처가 나면서 덧나 흉터가 남을 수 있다. 가려움이 있
으면 물린 부위에 얼음이나 찬 물수건을 올려 증상을 완화시킨다. 퇴치제나 약, 연고를 상비약으로 미리 준비해 가는 
지혜가 필요하다. 여행지에 다녀온 후 계속 부어 오르거나 가렵다면 피부과를 내원하여 먹는 약을 복용하거나 연고를 
처방받는다.

작열하는 태양과 맞짱?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    PART2. 여행지 - 자외선 차단은 수시로 철저히

작열하는 태양과 맞짱?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   PART3. 여행 후 첫 일주일이 골든 타임

피부가 발갛고 물집이 생긴다면? 발갛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리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. 화끈거리는 부분에 가
볍게 냉찜질한다. 물집은 터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.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(두드러기)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반
응이므로 수초 또는 수시간 내에 나타났다가 정상상태로 돌아간다. 이러한 증세가 자주 나타나면 광선이나 일광 검사를 통해 진단
을 받도록 하자.

여행 후 받으면 좋은 피부과 시술 BEST 3

보습 진정 치료  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피부를 진정시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. 자극받은 피부에는 보습 치료

를 통해 수분을 피부에 집중 공급해 줌으로써 피부 컨디션을 회복하고 외부 자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. 스킨케어 과정 중 제공되는 진정 보

습 마스크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를 집중 공급해 준다.

색소 레이저   낮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의 열 손상과 염증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. 색소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

료를 받아야 더 검어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. 다년간의 임상 노하우가 있는 차앤박피부과에서 1:1 맞춤 치료를 진행하자.

미백 스케일링   이온 치료나 산소 흡수 치료와 함께 미백 스케일링을 병행한다. 전체적으로 피부에 잡티가 많거나 색이 칙칙해진 경우에 특

히 유용하다. 이온 치료나 산소 흡수 치료와 병행할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미, 잡티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. 자외선에 강하게 자극 받은 

상태에서는 피부가 어느 정도 진정(보습 진정 치료)이 된 후 시술받는다.

피부가 건조해져서 온몸이 가려울 때 해변같이 태양 볕이 심하게 내리쬐는 경우에는 피부건조증을 불러올 수 있다. 때문에 이런 장소에 갈 때는 
최대한 모자, 긴팔 옷 등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. 피부 건조와 함께 가려움이 동반되면 물로 
가볍게 샤워하거나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, 병을 이용해 피부를 진정시킨 후 쿨링 효과가 있는 수딩 젤이나 고보습 제품으로 가볍게 마사지 한다. 

여행지에서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.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 시 피부가 화끈거리고 붉게 되며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는 ‘일광화

상’이 가장 큰 문제지만 검게 그을리는 것도 나중에 기미, 검버섯, 주근깨와 같은 색소성 피부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. 여

행 다녀온 후 피부를 망친 경험은 누구나 있다. 일단 자외선 차단은 필수인 걸로.


